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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안전문화를 다루다

현재 국제적으로 안전보건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코 안전

문화인 것 같다.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이

거나 사변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. 

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화를 안전보건관리·활동과 별개의 것으로 접근하는 경

향이 강하고, 그러다 보니 안전문화를 안전의식의 고양(高揚) 정도로 좁게 생각하는 편

견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.

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

을 위하여 쓰였다. 그간 저자가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,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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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문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이슈들을 소개하되 철

저히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.

안전문화에서 안전은 넓은 의미의 안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보건(건강)을 포함한

다. 따라서 안전문화를 보건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. 따라서 사업장

의 보건문제를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이도 안전문화에 대한 지식은 필수불가결하다고 

할 수 있다.

이 책은 안전문화에 관한 거시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안전문화의 미

시적 실천방안까지를 포괄하고 있다.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

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각적으

로 다루었다.

그리고 이 책은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 

둘 다 섭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. 게다가 이론과 더불어 

현장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어,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새인가 안전보건에 대

해 박학다식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.

안전문화에 관한 기본서로 발돋움하다

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. 첫 번째는 안전문화에 관한 기본서가 한 

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. 기본서가 없이는 학문 발전

과 저변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 두 번째는 저자 스스로부터 안전문화

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였다. 가르치는 것이 학습에 많

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책을 쓰는 것 또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.

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에 관한 책이 이미 몇 권 나와 있지만, 이 책은 안전보건을 전공

하고 있는 학자가 쓴 책으로는 처음이고,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으로서도 최초의 책이

다. 이 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문화에 관한 많은 학술서적과 논문이 나오기

를 기대해 본다. 현재는 그 중요성 치고는 너무 빈약한 상태이다.

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성숙되는 데 

자양분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. 나아가 이 책이 안전문화에 지적 갈증이 있었던 분

들에게 청량제의 기능을 했으면 하는 희망 또한 가지고 있다. 물론 안전문화에 큰 관심

이 없었던 분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기까지 한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

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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